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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말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한반도를 무대로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을 

구원한 중국 명나라 등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참전한 국제전쟁이었다. 7세기 중반 백촌강 전투와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등과 같이 이전에도 한·중 연합군 대 일본군의 대결 구도로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충돌한 전쟁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처럼 조선왕조와 근·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와 기억에 각인된 사건은 없었다. 근대 일제의 한국강점과 함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과 

기억, 국민감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현대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70년대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난극복사관이었다. 국난극복사관의 영향으로 초기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관군에 

비해, 의병의 활약상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부터 꾸준히 현창되어온 이순신 장군은 

성웅聖雄으로 자리매김되고 조선 수군의 활약상도 절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의병과 조선 수군의 

승전만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난극복사관에 입각한 

임진왜란 이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의 성격과 원인, 

경과 영향, 명칭 등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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